
1. 신라 중대의 왕권 쟁탈
통일신라 이후 정치를 주도했던 진골들은 점차 김

씨 정계와 방계들로 굳어져갔다. 이들이 각축하면서
신라 정국은 불안해져 갔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경덕왕(景德王)은 후사가

없자 왕은 표훈대덕으로 하여금 하느님(上帝, 天帝)
께 청해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표훈
(表訓)은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께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하느님 말씀이 딸이면 될 수 있으나 아들은 안 된
다고 하시더이다.”
왕은 말하였다.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 바라오.”
표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청하자 하느님이 말했

다.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
태로워질 것이다.”
표훈이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느님이 다

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인간 사이를 문란케 할 수는 없다. 지금
네가 이웃마을 다니듯 하늘을 왕래하여 하늘의 비밀
을 누설시키니 금후 다시는 다니지 말라.”
표훈이 내려와서 하느님이 하는 말로써 전하자 왕

이 말하길“비록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아들 자식이
나 얻어 뒤를 이었으면 그만이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월(滿月)왕후가 태자를 낳

았다. 경덕왕이 승하한 이후 여덟 살의 어린 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니 곧 혜공왕(惠恭王)이다. 재위 초년
부터 표훈대덕의 말대로 두 개의 해가 나타나고, 지
진이 일었으며, 세 별이 떨어지고, 벼이삭이 쌀로 변
하는 등 이변이 일어났다. 혜공왕 4년 봄에는 혜성이
나타나자 일길찬 대공(大恭)이 그 아우 아찬 대렴(大
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왕궁을 33일
동안 포위했지만 왕군에 패했다. 혜공왕은 대공의
구족을 베어 죽였으며 그의 재산을 모두 대궐로 실
어 날랐다. 난 중에 신성(新城)의 큰 창고가 불에 타
기도 했다.
반란이 완전이 진압되기 까지는 석달이 걸렸는데

이 당시 목이 베인 자는 셀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혜공왕 16년 봄에는 이찬 김지정(金志貞)이 모반해
역시 왕궁이 포위됐다. 이에 상대등 김양상(겵相, 내
물왕 10대손)과 이찬 김경신(敬信, 내물왕 12대손)
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물리쳤다. 하지만
이들은 혜공왕과 왕비까지 살해한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선덕왕이다. 선덕왕

(宣德王) 대에는 이찬 김주원(周元)이 수석 재상으
로 있었다. 함께 군사를 일으킨 김경신이 김주원의
동생으로 차석인 각간으로 임했다. 김경신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 12
현금(絃琴)을 잡고 천관사(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
어갔다.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점을 쳤더니 점쟁이
가 말하기를 두건을 벗는 것은 관직에서 쫓겨날 조
짐이요, 12현금을 잡은 것은 칼을 쓸 조짐이요, 우물
에 들어간 것은 옥을 들어갈 조짐이외다.’
김경신은 꿈에서 깨어 매우 걱정하며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다. 아찬 여삼(餘三/山)이
와서 배알하겠다고 연락했지만 그는 병을 핑계로 거

절하기도 한다.
그러자 아찬이 두 번째 연락해“꼭 한 번만 뵙기를

바라나이다”고 말했다.
김경신이 승낙하자 아찬이 말하기를“공께서 지

금 꺼리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김경신이 꿈 내용을 모두 말하니 아찬이 일어나

절을 했다. 
“이 꿈은 아주 길한 꿈입니다. 공께서 왕 위에 올
라가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 꿈을 풀
이해 보겠습니다.”
김경신이 좌우를 물리고 해몽을 청했다. 아찬이

말하길“두건을 벗는 것은 자기 윗자리에 사람이 없
다는 뜻이요, 흰 갓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을 쓸 조짐
이요, 12현금을 들었다는 것은 12대 손자에게 왕위
를 전한다는 조짐이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대궐에 들어갈 조짐입니다”고 했다. 
김경신이 말했다. “내 윗자리에는 주원이 있다. 내

가 어떻게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찬이 말했다. “북천(겗川)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김경신은 아찬의 말대로 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승하하자 여러 대신들은 김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궐로 맞아 들이려는 그때였다. 당시 김주원의

집은 왕궁에서 북쪽 20리 지점에 있었다. 큰 비가 내
려 알천 물이 넘실거려 김주원은 왕궁에 도착하지
못했다. 사람들이“무릇 임금의 대위(大位)에 나아가
기란 실로 인모(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궅雨)를 보면 하늘이 혹시 주원을 세우지 못하
게 하려 함이 아닌가?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아우요, 덕망이 본래 높아 인군(人君)의 체모(體貌)
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김경신이 대궐로 들어가니 김주원의 무리들

이 모두 김경신에게 승복했다. 중론(衆걩)이 일치돼
김경신은 왕위에 올랐다. 이가 곧 원성왕이다.
원성왕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운명으로 이뤄진

다는 것에 이끌려 노래를 지으니‘신공사뇌가’(身空
詞腦歌)다.

2. 영재사와 사뇌가(詞腦歌)
〈삼국유사〉수록 향가 14수 중 화랑 또는 승려 혹
은 주술사 등에 의해 지어진 것은 7수이다. 나머지
반은 서동, 노옹, 신충, 처용, 득오곡, 희명, 미상(풍
요) 등 일반인에 의해 지어졌다. 
당시에는 향가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각

기 구분돼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경우에 따
라서는 이 두 그룹을 넘나든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

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鄕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
고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도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
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
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에 그의 이름을
들었으므로‘□□□’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결락된 세 글자인(‘□□□’)는 무
엇이었을까? 아마도‘사뇌가’(詞腦歌)가 아닐까? 
사뇌가는 향가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가사 중의 가사’혹은‘노래 중의 노래’를 뜻한다.
창조-유지-파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태초의 소리인

‘옴’처럼, 향가의 언어는 밀핵(密核)적 요소를 지니
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가의 성격은

‘치리가’(治理歌) 내지‘주가’(呪歌)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이 된다. ‘주가’와‘치리가’는‘병이나
해를 기원하고[呪] 다스리는[治] 노래’란 의미다.
그렇다면‘신공’(身空) 즉‘몸은 실체가 아니다’

는 의미와‘사뇌가’가 결합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
까? 신공은 사뇌가의 형식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까? 사뇌가 중에서도 신공사뇌가가 가장 널리 대중
화되고 보편화된 양식이었을까? 초기불교의 사념처
(四念處) 수행에서는 몸이 부정하고[身是不淨], 느
낌이 괴롭고[受是苦], 마음이 무상하고[心是無常],
법은 무아[法是無我]임을 억념하라고 역설한다. 
일찍이‘신공사뇌가’를 지었다면 원성왕은 누구

보다도 인상 무상을 깊이 체험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운명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영재사는‘사뇌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60여명의

도적들을 설복시키게 된다. 
이‘우적가’를 살펴보면 희유하게도 결락자가 두

글자(□□)가 있다. 
“제 마음에 모든 형상 모르고 지내오던 날/ 멀리
□□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 있노라./ 오직 그
르친 파계승이여/ 두려워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노니/ 이 칼이사 지내고 나면 좋은 날이 오련만/ 아!

오직 요만한 선(善)은 새 집이 안 되느니라.”(양주
동) 
“제 마음의/ 모습이 볼 수 없는 것인데,/ 일월조일
(日月鳥逸) 달이 난 것을 알고/ 지금은 수플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강호(强豪)님,/ 머물러
하신들 놀라겠습니까./ 병기(兵器)를 마다하고/ 즐
길 법(法)을랑 듣고 있는데,/ 아아, 조만한 선업(善
業)은/ 아직 턱도 없습니다.”(김완진)
향가 중 유일하게 두 글자의 결락자가 있으며 연

구자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3. ‘우적가’의 해석
이 노래를「우적가」라 부르게 된 것은 일연의 표

제어‘영재 우적’(永才遇敵)에 근거한다. 영재사는
만년에 은거하려고 대현령에 이르러 도적을 만나면
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영재’(永才)의 어원에 대해 양주동은

‘영’(永)은‘길’[長]이고‘재’(才)는‘치’(인명접미
어) 또는‘째’이므로‘순차’(順次)를 뜻한다고 했다. 
반면 최철은‘향가를 잘 짓는 인물’[善鄕歌]인

‘영언지재’(永言之才)라고 하였다. 
60명의 도적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노준은“화랑단의 잔비로서 권력쟁탈에서 실패

한 일단의 반체제세력”이라고 보았다. 
최성호는“지성과 감성을 갖춘 조직적 집단으로

차원높은 목표를 지닌 도둑”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이웅제는“정치권에서 소외된 주원(周

元)계, 특히 헌창(憲昌)계의 일파”라고 보았으며, 김
승찬은“영재가 성속경계(聖俗境界)에서 일으킨 갈
등과 같은 모든 마음을 도적 60인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황패강은“신라의 병리적 현상으로 변방에

서 출몰하는 단순한 도적”이라고 보았다.
‘우적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
기돼 있다. 
지헌영은“우적가의 첫 절은 무명(無明)ㆍ알라야

식(識)을 상징하고, 둘째 절은 정진(精進)ㆍ사생(死
生)의 경계를 방황하는 마음의 신화적 비약을, 종결
구에서 도적을 깨닫도록 한 법열에 사무친 정각의
심경을 노래”했다고 보았다. 
반면 장진호는“칼부림하는 신라사회를 불교로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노래로서 도적 60명은 붓다가
성도 후 처음으로 교화한 제자의 수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김동욱은“미륵정토에의 희구를 읊은 노래”로 보

았고, 윤영옥은“도적까지 연민(곑憫)하는 고도의 인
간적 서정시로 보았다. 
아무튼 영재가 노래를 부르자 도둑들은 그 뜻에

감동돼 그에게 비단 두 단을 선물하였다. 영재는 웃
으며 앞으로 나아가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재물이란 지옥의 근본임을 알고 장차 깊은 산으
로 피하여 일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찌 감히 받겠
는가?”이에 그것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적들이 또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검과 창을 버

린 뒤 머리를 깎고 그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은거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는 거의 90이었으니 원성왕 때의 일이

다. 만약 영재의 가사를 듣고 감동해 출가했다면 이
는 법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법문적 성격을 지녔다면 이것은 원성왕이 지
은 적이 있다는‘신공사뇌가’형식이 아니었을 싶다.
“내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이 멀
리 새 달아나듯 지나서야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남악
에 가고 있노라./ 다만 그릇된 너희들[破戒主]을 만
나/ 두려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랴./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좋은 세월을 바라 살아감이 어
떨까./ 비록 죽지만 아아! 오직 한 가지 한은/ 아스라
한 은둔처에서 도 닦기 전에 죽는 것이로다.”(이범
교)
이들 도적들이 신라 중고기의 막바지에 일어났던

정치적 소외자들이든 아니든 간에‘우적가’는 향가
중 가장 불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성왕 대에 있었던‘경찬시뇌가’(慶
讚詩腦歌), ‘신공사뇌가’(身空詞腦歌)처럼‘우적가’
는‘사뇌가’계통의 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은 7언 절구를 통해 이런 영재를 이렇게 기리

고 있다. 
“지팡이 짚고 산으로 들어가니 뜻 더욱 깊은데/
비단과 구슬로 어찌 마음 움직일까./ 녹림(綠林)의
군자(君子)들아 그런 선물 주지 마라,/ 지옥의 근본
은 다름 아닌 몇 푼의 재물일세.”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

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 역주(동
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
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
판부, 1983).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2005; 2007).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칼부림하는 신라사회의 교화 방편영재가「우적가」를지은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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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왕알천범람으로운명적즉위

당시신라사회운명다룬사뇌가유행

영재, 도적들‘우적가’불러출가시켜

경주알천의현재모습. 알천의범람으로유력한왕위계승자인김주원은왕이되지못하고김경신이왕에오르니원성왕
이다. 원성왕대에는인생사가운명적으로이뤄진다는사뇌가가유행하는데이사뇌가를주제로영재가다시노래를지은
것이바로우적가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석윤

신중탱화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

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

※제품의 특징 ※
기기반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
니다. 보관과이동이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묻어도스며들지않습니다. VIP형은하단부분은최고급폴리우레탄으로균형을잡았으며, 상단은신소재
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